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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길을 묻다

Culture  Information

달콤한 맛에 드리워진

노예무역의 검은 그림자

누구나 단맛에 쉽게 빠진다.

세계인을 혀의 노예로 만든 설탕은 인류 역사의 어두운 면과 종종 함께 했다.

돈 많은 귀족들의 사치품에서 노예무역 중심에 선 설탕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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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류층의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설탕의 원료는 사탕수수나 사탕무다. 사탕무로부

터 설탕을 제조하게 된 때가 19세기 후반인 것을 감

안한다면 설탕의 역사는 주로 사탕수수와 연관돼 

있다. 사탕수수는 기원전 8000년 서태평양 뉴기니

에서 처음 재배됐다. 기원전 4세기, 태평양을 건너

온 사탕수수는 인도에서 처음 설탕 결정체로 만들

어졌다. 이후 사탕수수는 중국, 페르시아, 이집트

의 통상로를 통해 서양에 전해졌다. 

유럽은 설탕의 존재를 11세기 말 시작된 십자군 전

쟁 때 비로소 알게 됐다. 단맛을 내는 감미료라고

는 꿀밖에 없던 유럽인들에게 설탕의 맛은 별세계

였다. 유럽인들은 아랍으로부터 설탕을 비롯해 설

탕 제조기술을 받아들여 지중해 지역에서 사탕수

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설탕은 중세 유럽에서 최

상류층의 사치품이자 페스트 치료제였다. 

설탕이 지금처럼 보편적인 감미료로 사용되기까지

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탕수수 재배와 가공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근대 농장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는 설탕이 대량으로 생산되

지 못했다. 

그러나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포르투갈과 

영국 등이 신대륙을 식민지 삼아 설탕 산업에 뛰어

들면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카리브해 섬에는 

노예의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플랜테이

션 농장이 들어섰다. 수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

들이 섬에 끌려와 노동을 착취당했다. 이 무렵 유럽

에서는 커피와 홍차 등의 음료가 인기를 끌었고 설

탕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설탕의 영

향력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했다. 

귀족의 호사품이었던 설탕은 노동자들의 식탁에

도 오르며 모든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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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무역으로 점철된 설탕의 역사 

설탕의 치명적 유혹은 쓰디쓴 흑인노예의 역사를 

초래하기도 했다. 역사가 에릭 윌리엄스는 “설탕이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설탕은 

많은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켰다. 카리브해에 끌려

간 수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곳의 원주민들

은 서양인들의 노예로 수탈당했다.

당시 설탕 제조 공장에서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의 

삶이 묘사된 모습은 처참할 정도다. 하루의 대부분

을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잠을 자는 공간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일하는 동안에도 채찍을 든 감독관들 때문

에 늘 가혹 행위에 시달리곤 했다.  

15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한 노예는 적어도 1,600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이 중 900만 명 정도는 서아

프리카에서 카리브해 섬으로 팔려갔다. 카리브해 

섬에 팔려온 아프리카 노예의 평균 수명이 7년이었

다는 통계는 이들의 처참한 일생을 짐작케 한다. 

19세기 이후 노예 제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영국 

사회에 야만적인 노예무역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생

겨났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카리브

해 농장주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침내 19세기 덴마크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

스, 네덜란드 등이 노예 매매를 폐지했다. 이후 

1833년 영국령, 1848년 프랑스령, 1863년 네덜란

드령 식민지에서 각각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

됐으며, 같은 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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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함으로써 수백만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었다. 

조선 왕도 맛보기 어려웠던 설탕, 일제강점기 때 

비로소 보급

설탕은 한반도에 언제 들어왔을까? 설탕에 관한 

문헌상의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명종 때 이인로의 

<파한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승려가 설탕 

100덩어리를 사서 방 안에 두었다고 나온다. 조선

시대만 해도 설탕은 왕실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한 

물품이었다. 

설탕이 한반도에 비로소 보급된 것은 20세기 초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일본의 제당기업

인 ‘대일본제당’은 평양에 사탕무를 원료로 한 공장

을 세웠다. 이때만 해도 설탕은 귀한 식재료였다. 

설탕이 비로소 대중적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

은 해방 이후다. 

1953년, 국내기업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이 부

산에 첫 설탕공장을 지었다. 이후 국내에 설탕이 

본격적으로 유통됐다. 1960년대부터 가정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당시 설탕은 조미료, 

비누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이었다. 

1990년대 외식문화가 확산되면서 설탕 소비는 급

격하게 증가했다. 오늘날 설탕 섭취량은 늘고 늘어 

전 세계 1인 설탕 소비량은 한해 22kg을 넘었다. 여

전히 인류는 설탕의 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에

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